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þ 실제 피해 사례
ü 24. 9. 20.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, ‘범죄에 연루되었으니
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’고
속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약 28만원 소액결제
ü 24. 8. 28.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세지를 전송 후 라인
(앱)으로 대화를 유도, 음란영상과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링크에
접속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악성앱 설치, 피해자 휴대폰에 있던
각종 정보를 이용 피해자를 공갈하여 276만원을 송금받음

ü 112신고, 계좌지급정지

보이스피싱!속지 않은게 아닙니다. 다만, 내 차례가 오지
않은것뿐입니다. 의심하고확인하고신고하기!!꼭기억해주세요.

ü 상대방 의심하기
- 반드시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여
상대방 신분 재확인

þ 보이스피싱 피해현황

þ 피해 전·후 대응법

ü 경산관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피해자
총 47명 중, 경찰·검사사칭(범죄연루빙자) 피해가
68.1%, 몸캠피싱(영상통화 등 빙자 악성앱 설치유도
후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이용 공갈) 피해가
27.7%를 차지,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

피해 전 의심단계 피해 인지 후

ü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
(국번없이 114)

ü 엠세이퍼(msafer.or.kr)를 통한
휴대전화신규가입차단및명의도용확인

ü 신분증, 인증서 등 재발급

(24. 1월~9월, 피해연령 20대)

ü 출처가불분명한링크접속및앱설치는
절대 하지 않기

※ 경산경찰서에서는 “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” 실시중입니다.
다수의 인원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니많은신청바랍니다~
(신청문의 : 경산경찰서 형사과, 053-770-0167)

ü 신분증, 인증번호 등은 절대 타인
에게 전송하지 않기


